
쁅쁂쁀쁁쁄년 쁆월 쁁쁁일 수요일

국민일보가 연초부터 게재한 ‘학교 밖

아이들을 품자’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

련한 꿈나눔캠프가시작된지 쁁쁀일로

쁁쁀쁀일이 됐다삚 그동안캠프 쁁기 아이들

은주변어른들이눈을휘둥그레뜰만

큼성장했다삚저마다꿈을위해바쁜일

상을보내며‘어른’이돼가고있었다삚

민영의고백

민영은 투신삙 수면제 등으로 다섯

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었다삚 부모의

이혼과 학업중단 등을 겪고 은둔형

외톨이로 고시원 골방에서 외로움을

못 견뎌 죽음을 꿈꿨다삚 그는 “내 이

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외로웠

다”고 했었다삚 고시원 옥상 난간에서

내려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와

정신과 전문의 치료 등을 거쳐 캠프

쁁기로인연을맺었다삚

민영은 “예전에 자살을 시도한 이

유가 하나 더 있었다”고 털어놓았다삚

쁃개월 전에는하지 않았던 얘기다삚 고

시원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낼

때 “사람을 공격하고 싶다” “이유 없

이 그냥 해치고 싶다” “내가 이 사회

에서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”라는 충

동과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삚 이런 충

동에 휩싸일 때는 차라리 죽고 싶었

다삚 그러나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이

유가 분명해진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

떠오르지 않는 게 무엇보다 기쁘다삚

자살충동이줄어든가장큰이유다삚

눈물도 많아졌다삚 슬픈 장면을 봐

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별로 없었지

만 요즘에는 울보가 됐다삚 그동안 스

스로 ‘감정이 메마른 인간’이라고 생

각했다삚 “눈물이 자주 난다삚 뭔가 슬

픈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면 내 감

정이살아나고있다는생각이든다삚”

오는 쁈월로 예정된 검정고시 합격

이 쁁차 목표다삚 이후 대학입시에도전

한다삚 심리학과에 진학해 남을 돕는

심리상담가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

다삚 별에도 관심이 많아 천체물리학

을 공부해볼지도 고민 중이다삚 “예전

엔 손도 못 댄 수학 문제가 풀리기 시

작했다삚 정말뿌듯하다삚”

그 전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지만

캠프에서 만난 규석 다해 다영과 자

주 만나며 친해졌다삚 강사의 권유로

페이스북을 시작했으며 강사와 캠프

친구들과연락을주고받는다삚

취미삼아그림을그리고살을빼느

라 계단 오르내리기운동도 한다삚

쁁쁀쁀일 동안 쁅㎏ 감량했다삚 아버지가

출장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시

켜놓고 대화도 한다삚 새벽 쁃시쯤 눈이

떠져 잠을 못 자는 증상은 개선되지

않았다삚 다만 전에는 깨고 나면 “죽고

싶다”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“오늘은

뭐하지”라며일어난다삚

바쁘게사는아이들

쁁쁀쁀일 전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

캠프를찾았던규석은더이상염색을

하지 않는다삚 단정하게 자른 머리 모

양을 하고 쁂삙 쁃기 캠프에 참가한 그는

어엿한보조강사다삚 규석은 자퇴를고

민하는 후배들에게 “웬만하면 학교를

그만두지 말아라삚 그만두려면 철저히

준비해야한다삚 그렇지 않으면폐인이

된다”고설득해큰호응을받았다삚

캠프 이전 규석은 가출을 밥 먹듯

했고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거렸다삚

이제는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는다삚

배달 아르바이트로 착실히 모은 돈으

로 예전 오토바이 사고로 지불해야

하는 합의금을조금씩갚아나가고있

다삚 이달 말에는 모두 갚을 것 같다삚

규석의 꿈은 ‘억대 연봉을 받는 유명

헤어디자이너’가 되는 것이다삚 꿈을

이루기위해다음달부터 기술을 연마

하기로 했다삚 “삒언젠가삓 경치 좋은

데 별장을 짓고 사는 사람이 될 것”

이라고 강사와 친구들에게 얘기하고

다닌다삚 아버지와는 일상적인 대화를

나누는 사이가 됐다삚 규석은 “삒쁁기

캠프 때삓 제가 전화로 용서를 빈 뒤

아버지가 마음을 많이 푸셨다”고 말

했다삚

다해와다영이도일과공부를병행

하며 바쁘게 살고 있다삚 다해는 오는

쁈월 검정고시를 치른다삚 낙천적인 성

격의다해는 “노는 게좋아공부를많

이 못 했지만자신있다”고 말했다삚 경

찰서를 들락거리다 학교를 그만둬 어

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다영도 공

부를 하고 있다삚 아르바이트를 하면

서검정고시를준비할생각이다삚

이도경기자 삌쁼쁷삂＠쁾삀쁼쁵삚쁶삂삚쁾삅

죽음의덫에서헤어난민영

자살시도이유중하나였던

이유없이타인해치고픈마음

자존감생긴후점차사라져

몰라보게 달라진 아이들

쁁쁀쁀일전‘노랑머리’였던아이

단정한머리에캠프보조교사로

“학교그만두면폐인돼”조언

이
랬
던

민
영
의

그
림
이

캠
프

후

이
렇
게

변
했
다

국민일보와 함께 꿈나눔 캠프를 진행

한 ‘어나더챈스’의 박진용삒쁄쁄·사진삓

대표는 “어른들이 아이들을 망가진

자물쇠 취급 하는 게 문제”라고 말했

다삚 자물쇠마다 열쇠가 다른데삙 어른

들은한가지열쇠만을고집한다는것

이다삚 캠프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과

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멘토 역할을 하

고 있는 그를 지난 쁈일 서울 성수동

사무실에서 만났다삚 그는 “가만히 들

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가

장빠른열쇠”라고강조했다삚

븘캠프 후 쁂주 동안 아이들을 지켜

봤다삚 캠프는성과가있었는가삚

“고맙게도 아이들이 마음을 조금

열었다삚 어렵게 열린 마음의 문이 닫

히지 않도록 강사들과 노력 중이다삚

공부가 필요한 아이는 공부를 도와주

고삙 학교 밖에서 꿈을 찾으려는 아이

는 안전하게 경험을 쌓도록 맞춤형

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삚 교사나 학부

모들의 도움도 필요하다삚 캠프 성과

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삚 캠프는

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삚 다만 무기력

했던 아이들이 자신이 변화를 원한다

는 점을 인식했다삚 그 점은 성과라고

생각한다삚 이제 어른들이 그 계기를

만들어줘야할차례다삚”

븘아이들을자물쇠에비유했다삚

“민희가 심청전을 얘기하며 ‘심청

은 바람피

우는 나쁜

여자고 나

중에는 애

인을 죽였

다’고 했을

때 기성세

대에 대한

분노와 실

망을 봤다삚

아이들마

다 가진 마

음의 상처와 고통은 저마다 다르다삚

가정폭력삙 결손가정삙 자살시도…삚 다

들 만만치 않은 사연과 상처를 안고

있다삚 그래서 마음에 채워놓은 자물

쇠도 다른 모양이다삚 아이들 얘기에

귀 기울이며 맞춤형으로 열쇠를 만들

어야 한다삚 섣불리 아무거나 밀어넣

으면입구가상해버린다삚”

븘향후캠프는어떻게운영하나삚

“앞으로는 아이들 성향에 따른 다

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

이다삚 활동성향이 강한 아이들에게는

야외활동을위주로삙 내성적인아이들

에게는실내에서편하게참가할수있

는프로그램을제공할생각이다삚 도전

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래프팅

이나 ‘비박’삒텐트 없는 야영삓 등도 좋

아할것같다삚” 이도경기자

“아이들조금씩마음열며변화원해

귀기울이고지지해주는게어른몫”

캠프 총괄한 ‘어나더챈스’ 박진용 대표

잠에서 깨면 죽고 싶었다븙 지금은븞 “오늘은 뭐할까”

다섯 차례 자살 시도했던 민영삙 캠프 그 후븙
외로움에 자살을 시도했던 민영삒이하 가명·쁁쁉삓삙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

를 쳤던 규석삒쁁쁈삓과 단짝친구인 다해삒쁁쁈·여삓삙 공격적 성향이었던 다영

삒쁁쁇·여삓삚 국민일보 꿈나눔캠프 쁁기 출신들이다삚 민영 규석 다해는 이후

쁂삙 쁃기 캠프에 보조강사로 참가해 자신들이 학교 밖에서 겪은 생생한 일

화를 들려줬다삚 아이들은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는 ‘선배들’의 경험담과

조언에귀기울였다삚

븋


